
여름(여름이 온다)

2022.8.15~2022.9.2
마음튼튼 1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



‘여름’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여름방학을 보내고 온 유아들과 ‘여름방학책’을 소개하며 지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하여 <여름이 온다> 책을 감상하였고, 

아직 남은 여름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름 놀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름 놀이를 계획하고 다양한 공간(수영장, 낚싯터, 음식점)을 구성하여 워터파크를 개장해 놀이하고

약속판과 입장 팔찌 등을 만들어 다른 반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하며 워터파크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8.15.~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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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름

▲ 무더운 여름 날씨~

여름방학이 시작 되기 전에 여름 날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며 <생각 모으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름 생각 모으기>

즐거운 여름 캠프 활동(워터슬라이드, 미꾸라지 잡기, 여름 모자 꾸미기)▶

을 하며 신나는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며

가족들과도 소중한 추억을 보내고 오기로 하였답니다.

나는 ‘여름‘
하면 ‘목욕’이

생각나!



즐거웠던 여름방학~!

▲여름방학을 보내고 온 친구들과 여름방학책을 통해 나의 여름 이야기를

소개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여름 놀이를 하고 온 친구들과 여러가지 경험을

나누며 여름 놀이에 관심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보내고 왔지만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

알 수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여름을 찾아보며

‘감나무 잎이 아직 초록색이에요~’, ‘매미 소리가 아직 들려요.’

라고 이야기 하는 등 시원한 물놀이도 즐겼답니다.



아쉬운 여름(여름이 간다)

“여름이 지나가는 것이 아쉬워요.”

여름방학을 보내고 왔지만 아직 더운 날씨로 인해 여름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한

마음튼튼 1반 친구들과 [여름이 온다]라는 책을 함께 감상하며

[여름이 간다]라고 재구성해보기로 하였고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름놀이를

더 해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비발디의 <사계-여름>과 함께 [여름이 온다] 책을 감상하며

여름 날씨의 특징과 노래를 리본으로 표현합니다.

◀[여름이 온다]책의 한 장면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노란색, 주황색을 보고

‘더운 여름 같아요.’ 

‘태양빛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해주었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해서 신나는 나의 표정을

꾸며보았습니다.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름놀이

▲수영장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던 친구들은 처음에는

레고 블록으로 수영장을 만들며 놀이해봤어요. 

파란색 레고블록으로 수영장의 물을 표현해주고 쉬는 공간

밥 먹는 공간 등 공간을 분리하여 구성해주었습니다.

라이트테이블의 개미 인형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크릴 블록을 이용해 워터파크의 놀이기구를

표현해주고 다양한 천을 이용해 물길을 표현하여

개미인형이 물놀이를 하는 놀이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타고 싶어요!

“책상의 변신~”

수영장을 만들어 놀이하던 친구들은 우리가 직접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싶다고 하여 유치원에서

미끄럼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책상으로 미끄럼틀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수영장 틀을 만든 후 파란색 블록으로 물을 표현해주고

책상 다리를 빼서 경사를 만들어주었더니

우리가 직접 탈 수 있는 슬라이드가 되었답니다. 

책상 다리를
빼면 되잖아요~

우리 파란색 블록만
모아서 물이라고

하는거 어때?



워터파크 놀이를 해요!

“구명조끼 입으신 분만 슬라이드

탈 수 있으세요.”

“물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나가주세요.”

“물놀이 하신 분은 휴식도 해주세요.”

“신나는 워터파크 놀이~!”

워터슬라이드를 직접 타고 싶다고 했던 친구들은

워터파크의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 놀이했답니다.

친구들은 내가 워터파크에 가봤던 경험을

되살리며 다양한 역할을 정해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해봤고

재밌었던 친구들은 다른 반 친구들도

초대하여 놀이하기로 하였습니다.



워터파크 놀이를 해요!

“팔찌에 바코드 보여주세요.”

“이걸 치면 음식 나왔다는거에요.”

“낚싯터에 상품도 있으며 좋겠어요.”

“다 먹은 그릇은 설거지해야해요.”

“식당에 불을 밝혀주는

조명을 만들어요.”



워터파크에 초대해요!

“여름 워터파크 놀이를 하며~”

맴맴~ 매미소리가 들리는 무더운 여름~

마음튼튼 1반 친구들은 여름 캠프 때 워터 슬라이드와 여름 방학 중 가족들과의 물놀이를 떠올리며

지나가는 여름을 아쉬워 하였고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름 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계획하여

워터파크의 다양한 공간(슬라이드, 음식점, 휴게소, 낚싯터)을 만들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식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던 책상의 재발견으로 인해 독창적인 놀이가 시작될 수 있었고

교실에서도 미끄럼틀을 타 보는 경험을 통해 주변의 사물을 새롭게 발견할 수 시야가 넓어졌고

친구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눈 대화를 통해 사회관계가 더욱 더 형성 될 수 있었습니다. 


